민주당의 CEO 사퇴 요구에 대한 KT노동조합 입장

[bookmark: _GoBack]KT의 미래를 좌우할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민주당이 KT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배재정 당 대변인이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민간기업인 KT CEO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우리 KT노동조합은 3만 2천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 KT는 지금까지 수 많은 종사원들이 산간, 도서, 벽지 전국 방방곡곡 피땀을 흘려가며 네트워크 망을 깔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통신권 보장을 위해 공익적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지금 KT는 경쟁사보다 몇 배나 많은 3만 2천 정규직 직원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재벌의 로비와 자금력에 맞서야 하는 처절한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와 모든 종사원이 합심해 경영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현재 상황에서, 회사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CEO교체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KT노동조합은 현 CEO의 경영능력을 믿고 있으며 그간 KT의 혁신과 체질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한다. 더구나 CEO의 임기는 상법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틈 날 때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뒤로는 공기업도 아닌 민간기업에까지 외압을 넣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권 교체기마다 민간기업 KT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구태와 악습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KT노동조합은 민주당의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

CEO교체는 3만 2천 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다. 민주당이 불순한 의도로 KT흔들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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